
삼성전자, 온실가스 38% 감축
상반기 억원당 4.58톤 배출 … 에너지효율화에 전기사용 감축

삼성전자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38%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삼성전자는 7월24일 녹색경영 선포 2주년을 맞아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제품 개발 등 2년간 추진 성과를

발표했다.

삼성전자는 2011년 상반기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가 생산액 억원당 4.58톤CO2로 2008년 대비 38%

감축했다고 발표했다.

특히, 직접 배출관리 뿐만 아니라 글로벌

전 협력기업과 물류, 임직원 출장 등에서 발

생하는 간접 배출량도 산출해 감축할 수 있

는 체제를 구축했다.

생산제품 부문의 평균 에너지 효율은 2008

년 대비 18.5% 향상됐고, 2008년부터 2011년

6월까지 판매한 생산제품의 전기 사용에 의

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모두 2239만톤 줄었

다.

미국의 260만 가구에서 1년 동안 전기 사

용으로 배출한 온실가스와 같은 양이다.

삼성전자는 또 2010년 총 2210개 모델의 글로벌 환경마크를 취득해 세계 전자기업 가운데 5년 연속 최다

인증마크 보유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.

삼성전자 자체 기준이자 글로벌 환경마크 수준의 친환경제품은 <Good Eco-프로덕트 개발률>은 2010년 목

표인 90%를 초과 달성했다.

삼성전자는 2010년 친환경제품 개발과 녹색사업장 구축을 위해 총 1조600억원을 투자했고 2009년 이후에는

모두 2조700억원을 지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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